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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최근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‘극단의 정치, 중도의 선택’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.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탄핵 정
국을 거치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우리 사회를 다루었는데 그중 ‘정치 양극화 인식’ 조사 내용 일부를 살펴본다.  

• 현재 우리 정치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, ‘매우 심각’이 69%에 달했고, ‘대체로 심
각’이 29%로 무려 국민의 98%가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 

• 또 앞으로 정치 양극화 전망에 관해서도 ‘악화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절반(48%)에 달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, 
풀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.

[정치 양극화 인식] 
국민 98%, 우리 사회 정치 양극화 ‘심각’!

[그림] 정치 양극화 인식 (%)

※출처 : KBS∙한국리서치, KBS 정치 양극화∙중도층 조사, 2025.04.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,200명, 웹조사, 2025.04.04.~04.06.)

[그림] 정당 지지자와의 관계 불편도 (‘매우+대체로 불편하다’ 비율**, %)

•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현재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? 한국의 양대 
정당인 ‘국민의힘’과 ‘더불어민주당’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동료가 되는 것,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관계
를 제시하고, 각각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확인했다.  

• 그 결과, ‘직장동료가 되는 것’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61%,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5%가 ‘불편하다’고 응답
했다. 보다 가까운 관계인 ‘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’에는 10명 중 7명이 ‘불편하다’고 응답해 물리적/심
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더 심했다. 

• 202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, ‘직장동료가 되는 것’, ‘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’에 관해 양당 지지자 모두 ‘불
편하다’ 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.

국민 70%,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 지지정당 다르면 불편하다!

※출처 : KBS뉴스, [창+] 정치색 다르면 동료로도 가족으로도 싫다?, 2025.04.18. (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231726) 
*2023년 조사: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, 2023.01. 
**4점 척도

[그림] 정치 양극화 전망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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